
11월 1일 서울대가 발표한 2014 신입학전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시 인원은 더 늘고 정시 인원은 더 줄었습니다. 

이로써 수시 인원은 60.8 -> 79.9% -> 82.6%로 수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고 고등학생들의 입시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이와 같은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수시 일반전형에 맞는 대비를 할 수 있고 그에 맞춘 시스템이 갖추
어져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유리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 수시 모집만 실시하고 정시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모집단위가 늘었습니다. 

생명과학부와 자유전공학부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이공계가 무척 많습니다. 

올해 2013의 경우, 이와 같이 수시모집만 실시하는 모집단위가 수시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은 내신+논술/구술 없이 수능 100%로 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
는데요.....어제 보도자료에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서울대가 처음으로 '수시 충원 모집'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월 인원은 극히 적을 



2013 2014

인문대
지균 80 (과별모집) 68 (광역)

수시일반 112 (과별모집) 160 (과별모집)
정시일반 86 (광역) 50 (광역)

사회대 사회대 전체 정원은 그대로이고, 광역과 과의 배분방식만 일부 조정되었음
자연대 생명과학부가 정시에서 수시일반으로 옮긴 증감만 있음. 전체 정원 불변.

간호대
지균 24 25

수시일반 20 25
정시일반 19 13

공대 지균 +5 수시일반 –5. 전체 정원 불변.

농대
지균 74 76

수시일반 132 125
정시일반 90 95

생활과학대
지균 30 34

수시일반 44 36
정시일반 33 37

의대
지균 28 40

수시일반 47 20
정시일반 20 35

자유전공 정시 47명이 폐지되고 157명 전원을 수시일반으로 모집
경영대, 사대, 음대, 미대, 수의예과는 변화 없음

것이며, 또한 (뒤에 보겠지만) 정시에서 내신 비중이 40% -> 10%로 주는 상황에서는 이렇건 
저렇건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3. 모집단위별 수시/정시 인원의 변동

외고가 많이 지원하는 인문대는 지균과 정시를 줄이고 수시일반을 대거 늘였으며, 일반고가 
많이 지원하는 농대는 지균과 정시를 늘리고 수시일반을 줄였습니다. 의대의 경우 외고 중 자
연계를 운영하는 외고가 일부에 불과하며, 과학고, 영재고는 보통 현역보다는 재수나 반수를 
통해서 의대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시일반을 많이 늘였습니다. 일반고 극최상위
권을 겨냥하여 지균도 많이 늘렸습니다. 

4. 수시일반 전형의 주요 변동 사항



1)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됩니
다. 

- 교과부가 모든 대학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낮추라고 권고(?)하는 상황에서, 서울대가 선봉
에 서서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됩니다. 
- 하지만 이미 서울대는 자연계열 대부분과 자유전공학부, 음대가 최저기준이 없었습니다. 
- 최저기준이 있었던 인문계열과 의예과의 경우 최저기준이 2개 영역 2등급이었습니다. 솔직
히 서울대 수시일반을 쓰고 합격할 능력이 있는 학생들 중에 이 기준을 못 채우는 학생은 거
의 없었습니다. 
- 유명무실한 제도를 폐기하고 생색내기에는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2) 면접 방식이 변경됩니다. 수학+과학을 기본 구도로 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모집단위별로 다
양화합니다. 

자연과학대학에서 지정과목이라 함은 수리과학부는 수학, 통계학과도 수학, 물리천문학부는 
물리, 화학부는 화학, 생명과학부는 생명과학, 지구환경과학부는 지구과학을 말합니다. 즉 전
공 관련 과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대는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5
과목 중에서 위와 같이 한 과목을 지정과목을 하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4과목을 선택과목으
로 합니다. 따라서 지정과목이 아닌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현행유지)  
공과대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과목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에 전공적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대는 과학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모집단위별로 면접 내용이 개별화, 세분화되는 것이 되므로 오히려 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공대’ 이렇게 마음먹고 있어서는 안되고, ‘XX 학과’라고 미
리 정해 놓고 그 전공에 맞는 면접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수의과대학이 수학 지정과목에서 생명과학 지정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전공의 특성으로 
볼 때 바람직한 변화로 보입니다.  
이외에 간호대학, 농업생명과학대, 생활과학대, 의과대, 치의학과 등은 모두 ‘전공적성 및 인



2단계 
수능 논술/구술 학생부

2013 30 30 40
2014 60 30 10

성’을 테스트합니다. 

3) 경영대학은 영어지문과 수학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을 평가합니다. 

5. 정시모집의 주요 변동 사항

1) 내신을 대폭 줄이고 수능을 대폭 늘렸습니다. 사실상 사립대의 우선선발과 거의 비슷해 졌
습니다. 

사범대 인문계열은 교직적성인성검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전형요소는 다른 모집단위와 같습
니다. 사범대 체육교육과도 교직적성인성검사가 사라졌고, 수능이 30% 반영하게 되어 작년보
다 10% 증가하고 학생부는 10% 반영하게 되어 작년보다 10% 감소하였습니다. 

2) 영역별 반영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수학이 125에서 120으로 5% 줄었습니다. 사탐/과탐이 75에서 80으로 5% 증가했습니다. 합
산 점수에서 보면 탐구 과목이 5%밖에 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탐구 과목의 가치는 
50% -> 80%로 증가했습니다. 2013 탐구 과목을 세 과목 반영할 때는 세 과목의 변환표준점
수를 합산한 다음 1/2를 곱해서 언수외 점수와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탐구가 두 과목으로 줄
어든 상황에서 국어, 영어의 80%의 크기가 되도록 탐구 점수를 조정하게 되면, 탐구 두 과목
의 변환표준점수를 더한 다음 4/5를 곱하는 셈이 됩니다. 서울대 정시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
생은 지금보다 탐구 과목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3) 사탐, 과탐 선택의 세부안이 나왔습니다. 

- 사탐 선택 시, ‘한국사’ 필수 선택해야 합니다. (윽! 예상이 틀렸습니다.)
- 과탐 선택 시, 서로 다른 분야의 I+II, II+II 두 조합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예상대로 되

었습니다.) 후자를 선택한다고 해도 가산점은 없습니다. 즉 지금처럼 [화학I+화학II]와 같은 
형식의 선택은 불가하며, [화학I+생물II]의 형식이나 [물리II+생물II]의 형식 등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이른바 ‘교차지원’의 폭이 늘었습니다. 

- 이과 학생(ABB+탐)이 인문계 모집단위 모두에 지원 가능한 것은 현행 그대로입니다. 단 수
학 B 응시 학생의 가산점은 없어졌습니다.  

- 문과 학생(BAB+탐)이 공과대 건축학과, 산업공학과,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에 지원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간호대학은 문과 학생의 비율을 제한했었는데, 그것이 풀릴 것 같습니다. 

5) 기타 사항

-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2등급 이상은 만점 처리합니다. 그 이하는 등급에 따라 감점합니
다. 아랍어, 또 신설되는 기초베트남어 등과 관련된 잡음을 원천봉쇄하려는 것 같습니다. 

- 인문계열 정시 논술고사는 3문항 5시간에서 2문항 4시간으로 바뀝니다. 
- 자연계열, 경영대학의 면접은 수학, 과학 공통 문항을 출제하지 않고 전공적성, 인성을 평가

합니다. 

6. 치의학과가 드디어 [학사+석사 통합과정] 방식으로 10여년만에 학사 모집을 실시합니다. 

정시모집은 하지 않고요, 지역균형 15명 + 수시일반 30명 = 수시 45명으로 모집합니다. 

7. 자유전공학부는 인문, 자연계열을 통합하고 정시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2013은 수시일반 110명 + 정시일반 47명이었는데, 2014는 수시일반으로만 157명을 모집합니
다. 정원 변동은 없습니다. 

<총평>
서울대 발표 순서를 따르지 않고, 수험생 입장에서 주제와 경중을 따져서 내용을 재편성하였
습니다. 이번 서울대 2014 신입학전형은, 우수학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서울대의 욕망이 노골
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 의미가 없는 수시일반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
하면서 수시일반 정원을 늘리고, 정시는 내신을 무력화시키고 수능 위주로 뽑는 실익을 노리
고 있다고 보입니다. 


